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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바랍니다. 공보실

2021. 7. 28.(수) 11:00 -

제71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추모식 영상추도사(노근리평화공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북도민과 영동군민 여러분,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노근리 사건 이후, 일흔한 번째 맞는 7월입니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한 달 후, 노근리 쌍굴다리 인근에서

수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들뿐만 아니라

팔순의 노인과 젖먹이까지 참혹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공식 확인된 바로만, 5일 동안 무려 백오십 분이 생명을 잃으시고,

행방불명이 열세 분, 부상으로 장애를 입으신 분이 예순세 분입니다.

유족은 2천 명이 넘습니다.

노근리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을 추모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날의 상처를 안고 슬픔과 고통의 긴 세월을 살아오신,

스물세 분의 생존희생자 여러분과,

가족을 잃은 통한의 시간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근리사건은 6·25전쟁이 만든

대한민국 현대사의 씻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죽음을 찾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응당 국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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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 우리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을 오랫동안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 사건이 알려져서 빛을 보게 된 것은

생존자 여러분과 유가족들께서, 집념을 가지고

사건의 진실규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노력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비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그날의 비극을 평화와 인권, 화해의 가치로 승화시켜서

‘노근리 정신’을 지키고 실천해 오셨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70주년을 맞아서 추모식과 

‘노근리 글로벌 평화포럼’ 등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근리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끈기 있는 열정을 통해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노근리사건을 밝히고 그 의미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오신

모든 분들께,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여러분과 유가족 여러분,

노근리사건의 실체가 알려지고,

위령탑과 평화공원이 세워졌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추도식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오랜 아픔을 치유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근리 사건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근리의 역사와 정신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후세에 전하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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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영동군민 여러분,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화해와 용서의 손을 먼저 내밀어주셨습니다.

억울함과 고통을, 평화와 인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근리사건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발걸음이 멈춰 서 있지만,

최근 몇 년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노근리평화공원과 쌍굴다리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노근리 글로벌 평화포럼에는 25개국 300여 명이 

참여해서 노근리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노근리 정신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

억울한 죽음과 희생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노근리사건을 인류사에 밝히신

희생자 유족회의 故 정은용 초대 회장님,

뒤를 이어, 해마다 추모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양해찬 회장님,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의 정구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밝히신 진실의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와 그것을 이겨낸 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노근리 사건 희생자 영령들을 

마음 깊이 추모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